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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고향은 인천 송림동이며 19살 즈음부터 친척 일을 도와주다가 목공일을 시작함. 84년

도에 독립해서 상감기법으로 회사를 운영했지만, 일이 생기고 부도가 나면서 그만두게 

됨. 목공예마을에 온 지는 20-30년 되었음. 상감기법과 나무를 염색하는 기법을 직접 

터득함. 여러 상을 많이 받았었음. 옛날에는 목재가 남항에서, 지금은 북항에서 들어

옴. 인천의 옛 이름을 따서 미추홀공예사라고 상호명을 지었음.

주요 색인어

학창 시절, 목공, 시계 케이스, 조각, 상감, 부도, 납품, 공장, 위험, 염색, 기계, 본

드, 도료, 단풍, 공예, 수상 경력, 찻상, 종틀, 국산, 뉴송, 나무 먼지, 화목난로, 미

추홀  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(비공개)

1. 근황
[음성1]

00:01:25∼

00:02:31

▷활동기획안

▷구술활용동의서

▷개인정보동의서

▷음성파일

▷녹취문

- 55년생, 고향은 인천 송림동

- 송림초등학교를 나왔고, 중학교는 시온 고등공민학교, 19살 때쯤 

바로 목공일을 시작함

2. 목공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[음성1]

00:02:35~0

0:03:19
- 친척이 나무로 시계 케이스를 만다는 공장을 했었음. 그때 일을 

도와주면서 시작하게 됨.

3. 독립을 하게 된 시기
[음성1]

00:03:20~0

0:04:25

- 84년도 독립을 했음.

- 목조각을 주 전공으로 하다가 84년도에 처음 상감을 개발해서 그

때부터 하게 되었음.

4. 상감기법을 개발하게 된 계기

[음성1]

00:04:26~0

0:07:13

- 무늬목 나무를 0.6 mm 로 홈을 파서 그 안에 끼워넣는 작업.

- 84년도에 개업을 해서 잘 됬었지만, 92년도 납품을 하면서 일이 

생겨 정리하게 되었음.

- 2년 쉬다가 다시 시작을 했지만, IMF때 크게 부도를 맞음.

5. IMF의 위기 [음성1]

00:07:13~ 

00:15:12- 98년 12월 말 부도가 났음.



- 84년도에 제일 처음 시작했던 공장은 숭의맨션 지하였음.

- 두 번째 공장에서 하던 일이 상감이였음.

- IMF로 부도를 맞고 신흥동으로 이사를 가서, 범종(기념종) 만드는 

일을 했음.

- 목공예마을에 온 건 20-30년 되었음.

6. 처음 자립하던 시기 [음성2]

00:14~ 

01:19
- 숭의맨션에서 처음 시작할 때, 어머니께서 오십만원을 주셨음.

- 나무에 염색하는 게 제일 어려웠음.

7. 상감기법과 나무에 염색하는 방법을 연구하다

[음성2]

01:19~ 

08:50

- 나무에 염색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일주일동안 공부했었음. 그리고 

염료를 나무에 집어넣는 기계를 개발함.

- 필요한 것은 직접 염색해서 쓰고 수입할 것은 수입하고 그랬음.

- 지금은 염색된 무늬목, 나무를 안 써서 수요가 없음.

- 접착제는 순간접착제와 일반 목본드 같이 사용함.

- 도료는 우리나라가 많지 않고, 지금 옻칠하는 사람들은 중국산으

로 씀.

- 목재는 염색할 때 제일 잘 되는 단풍나무로 사용함.

8. 현재 주력으로 하시는 일

[음성2]

08:51~

21:19

- 주 분야는 상감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, 공예품 만드는 것임.

- 전국 공예대전에 전국대회 장려상, 특선을 받고 인천에서는 동상

을 받음.

- 청와대 사랑채에서 시연했었음. 목공예 쪽이라 장승을 깎았었음.

-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은 우리나라 한글을 도안화해서 바닥에 상

감으로 만든 찻상. 이 작품으로 인천 공예대전에서 금상을 받음.

- 타카(못 받는 기계)를 쓰다가 알맹이가 떨어졌을 때 표시를 내는 

기계를 특허냈음.

- 필요할 때마다 직접 원해서 만드는 기계들이 많음.

- 지금은 국산 기계를 많이 사용함.

- 범종 틀 만들 때 뉴질랜드 산 소나무를 주로 사용함.

- 옛날에는 목재가 연안부두 쪽(남항)에서 많이 들어왔는데, 지금은 

북항으로 다 들어옴.

- 남은 나무 원료들은 겨울에 난로 원료로 사용함.

- 처음에는 예화 공예, 그다음에 나래 공방, 그리고 5-6년 전에 사

업자등록증을 내면서 미추홀공예사로 상호를 바꿨음. 

- 인천의 옛 이름이니 미추홀이라고 썼음.


